
|    제 1741호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12 종합

 

【서울】지난 30일 미얀마 지진 

피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이 본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장학

금으로 미얀마 유학생 7명의 2025

학년도 2학기 등록금이 전액 감면

됐다.

이번 장학금 모금은 지난 3월 미

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강진

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

한 긴급 지원 조치다. 글로벌교육

지원팀은 지진 직후 미얀마 유학

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

행해 현지 피해 상황과 학생들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경제·심리적 

지원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마련

했다.

전달식에서 김종복 대외부총장

은 “우리는 모두 경희 가족”이라며 

“가족에게 도움을 받듯이, 언제든

지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

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학금 수혜 학생 대표자 카더라컹

(Hospitality 경영학 2024) 씨는 

“미얀마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좋

은 학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

라고 말했다.

카더라컹 씨의 가족은 이번 지

진으로 인해 집이 파손돼 현재 대

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부

모님은 옷을 수선하시는데, 지금

은 직장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지

만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

지 여쭤봐도 답이 없으시다”며 “이

럴수록 한국에서 더 열심히 공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당 서빙 등 다양한 알바

를 통해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장학금이 감면되어 

좀 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며 

“돈이 있다면 언젠가 방학에 열리

는 전공연수를 가보고 싶다”고 말

했다.

또 다른 장학금 수혜자인 쒜뽀

우(미디어학 2023) 씨는 지진 발

생일이었던 지난 3월 28일 어머니

를 만나기 위해 태국에서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으

로 인해 어머니는 태국에 갈 수 없

었다. 쒜뽀우 씨는 “인천 공항에서 

미얀마 지진 소식을 듣고 어머니

와 연락하려 했지만, 닿지 않아 무

척 걱정했다”며 그때를 떠올렸다.

쒜뽀우 씨의 어머니는 지진으로 

인해 급하게 집을 나오다 다리를 

다쳤다. 하지만 지진 여파로 병원

들이 문을 닫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는 다리만 다

쳐 생명의 문제는 없었지만, 병원

이 모두 문을 닫아 제때 치료를 받

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대학의 학

비는 미얀마 대학 학비보다 훨씬 

비싸다”며 “장학금을 받아 나와 부

모님 생활에 보태고 싶다”고 덧붙

였다.

글로벌교육지원팀 김호인 팀장

은 “만일 정신적으로 힘들면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글로벌교육지원팀에서 대규모 

피해로 인해 장학금을 지원한 경

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교

육지원팀 김은정 행정계장은 “앞

으로 재난 등의 피해가 있을 때, 그 

경중을 고려해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지진 피해 유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장학금 수혜자인 카더라컹 씨는 “이번 장학금으로 인해 더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사진=김규연 기자)

 【서울】지난 5일 경희의료원 옥

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냉각탑 주변 

안전 난간 설치를 위한 용접 과정에

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희의료원 옥상 화재는 지난 5일 

오전 11시 33분경 발생해 약 10분 만

에 진압됐다. 이후 12시 30분경 완전

히 진화됐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 인력 113명과 소방차 29대가 

투입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옥상 냉각탑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용접 작업 중, 점심

시간에 작업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 동대문 소방서 권다미 소방

관은 “화재 원인에 대한 현장 감식은 

모두 마쳤으며 결과는 2~3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시설관리팀은 현재 

피해 복구 범위를 파악 중이다. 또

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

용접 등의 작업 실시 전 주변 위험

물 제거 ▲중간중간 용접 불티가 튀

지 않기 위한 주변 정리 ▲용접 작

업 종료 후 30분간 현장 대기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관리팀은 “해당 매뉴얼을 용

접 업체에 교육할 예정”이라며 “용

접 작업이 끝난 후 의료원 시설관리

팀에서 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발급

한 현장 공사 허가서를 회수하는 등

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

였다.

의료원 화재

용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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